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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Summary 

 
현대자동차의 가솔린 1.8/2.0L 엔진은 연비 개선을 위한 열관리 기술 적용을 위해 당사 최초로 엔진용 

전동식 워터 펌프(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적용, ’14.12 양산)와 전기식 써모스탯(아반테, ’15.11 양산)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였다. 당사의 가솔린 엔진 열관리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엔진 웜업 시간 단축 : 마찰 손실 저감으로 실연비 개선 

- 냉각 수온 상향 : 오일온 상향으로 오일 점도 감소 및 헤드 밸브계 마찰 손실 저감 

- 연소실 주위 냉각 강화 및 연소실 기통간 편차 최소화로 열 효율 및 연소 최적화  

 

LF 하이브리드 차량에 탑재되는 가솔린 2.0 하이브리드-GDI 엔진은 엔진 냉각용 전동식 워터 펌프를  

국내 최초 적용하여 엔진 웜업 시간 단축을 통해 연비 개선 효과를 이루었다. 아반테 차량에 탑재되는 2.0 

MPI 앗킨슨 엔진은 전기식 써모스탯을 적용하여 냉각수 온도를 기존 써모스탯 개변온 대비 약 12 도 상향 

하였으며 엔진 고부하 영역의 경우 써모스탯 내 전기 히터부가 작동하도록 하였다. 

 

열관리 기술의 하나인 엔진 전동식 워터펌프 및 전기식 써모스탯을 각각 누우 파생 엔진에 적용하여 해당 

기술의 연비 개선 효과를 양산차 기준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기 열관리 기술에 대비한 

요소 기술력을 축적하였다. 

                
 

Fig.1 전동식 워터펌프                               Fig.2 전기식 써모스탯 

 

전동식 워터 펌프 및 전기식 써모스탯을 적용하여 냉각 열효율을 개선하여 연비 개선 효과가 있음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하고 연비 최적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동식 워터펌프는 보기류 벨트 삭제를 할 경우 연비 개선 효과가 크며, 보기류 벨트가 필요한 

엔진의 경우 실 연비 효과는 제한적이다. 

 

(2) 전기식 써모스탯의 경우 연비 효과는 개변온도를 상승시켜서 얻었으며 필요 시 히터 작동을 통해 

써모스탯을 개변토록 하였으나 왁스의 응답성이 매우 중요하며 왁스 개선 등 하드웨어 보완이 

필수적이다. 

 

(3) 전기식 써모스탯과 전동식 워터펌프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호 보완으로 추가 연비 개선이 가능하다.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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